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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평론가 최열의 저서 《옛 그림 따라 걷는 서울길》은 현대의 
서울과 역사 속 서울을 그림과 시에 남아 있는 과거 서울의 
풍경에서 찾는다. 그는 서울의 풍경을 서울 전경, 도성 사산, 궁궐, 
북부, 동부, 서부, 남부, 한강으로 나누어 보여 준다. 김수철의 
<경성도>에서 서울 인심을 살피고,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생각하며 인왕산에 오른다. 김홍도의 <북일영도>에서 경희궁의 
추억, 북일영을 생각하는 등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책을 살펴보시는 분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 
지니셨을 터, 잠시나마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땀방울 
속에 아로새겨진 고통, 그 끝도 가도 없는 이야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다. 이 책은 그가 2006년 봄부터 
‘문화와 나’에 연재했던 《풍경의 뜻》과, 이를 이어 2009년 
가을부터 ‘서울아트가이드’에서 연재한 《그림의 뜻》을 모아 엮은 
책이다.

《옛 그림 따라 걷는 제주길》은 저자가 《풍경의 뜻》과 《그림의 
뜻》을 연재하던 중, 김남길의 《탐라순력도》를 보고 감동 
받아 쓴 글의 묶음이다. 1702년 제주 목사 이형상이 화가 
김남길을 동행하여 제주의 풍물과 사건을 그린 <탐라순력도>와 
<10경도>, <내왓당 무신도> 등 옛 그림으로 과거 제주도의 
모습과 풍경에 담긴 역사, 문화, 자연, 신, 인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제주해협과 올레길에서 시작하여 해안선 동쪽 땅, 
서귀포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일대 등 제주 전역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는 이 책을 "그림을 통해 경치를 보고 자연경관과 
유적에 얽힌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인문지리서"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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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평론가로 활동.
 
글｜고성광 인턴기자

3 / 3


